
“생명에대한착취를막는것은종교인들의의무이자소명입니다. 뭇생명들이고통받
고있습니다. 우리종교인들은종교와신앙차원에서4대강개발이멈출때까지온몸과온
뜻을바쳐반드시뭇생명들을살려낼것입니다.”
비를흠뻑먹은스님의가사에서빗방울이뚝뚝떨어졌다. 신부님, 목사님, 교무님, 수녀

님들도무심히내리는비를맞으며간절히기도했다.  
하늘에는먹구름이가득했다. 바람을동반한빗줄기가점점거세졌다. 거세지는비바람

과싸늘함에도생명을위한기도는이어졌다.
불교ㆍ개신교ㆍ가톨릭ㆍ원불교4대종단성직자와신도300여명은5월24일여주신륵

사경내남한강변에서생명의강을위한공동기도회를진행했다. 
여주 여강선원(선원장 수경)과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주경)가 주축이 돼 진행된 이

번행사는자연에대한폭력을참회하고, 자신과시대를성찰ㆍ정화하는자리였다. 
행사는성스럽게시작됐다. 원불교타종5타에이어여는말씀, 춤기도, 4대종단기도의

식및기도문낭독, 각종단성직자의노래및시낭송, 결의문낭독, 이포대교하류준설현장
탐방및명상기도의순으로진행됐다. 
신륵사주지세영스님은“주지소임을하면서4대강보고대회등을통해4대강의당위

성을전제한홍보만들어왔다. 4대강공사폐해에대한답변도제대로못하고있는이사업
은무의미한사업”이라며전면재검토를주장했다. 최근한나라당김문수경기지사후보의
발언으로고역을치렀던스님은이자리에서4대강저지에결연한의지를보였다. 
개신교측을대표해참석한성공회박경조주교는여는말씀에서“좋은대통령을만나4

대종단종교인들과오순도순모여좋은시간을보낼수있게됐다”며반어적으로정부의
잘못을 꼬집었다. 이어 그는“종교인을 훈계하려는 오만한 정권이 어처구니없다. 오만한
것에대한심판이따를것”이라고말했다.
주경스님은“어머니의강은곧생명의강이다. 자연을거스르는것은악업을짓는것”이

라며“독재적국책사업인4대강공사를중단할것”을촉구했다.
원불교는이날원불교환경연대발기인대회를열고4대강저지운동에적극나설의지를

밝혔다. 
서상진신부는“생명을파괴하는것은민주주의질서를무너뜨리는것과같다”며“생명

평화의보편적가치를위해종교인들은행동할것”이고밝혔다. 

각종단기도에앞서생명살림기도가김미선선생의한국전통춤으로표현됐다. 이날사
회자였던성전스님은춤기도를보고“모시고, 섬기고, 쳐버리는춤”이라고해석했다.
각종단의기도는이어졌다. 종교인들은너와내가아닌‘우리’의이름으로인간의탐욕

과어리석음을참회했다. 생명의강은곧부처님이고, 하느님, 하나님이었다. 낯설음과엄
숙함은기도와함께이내따스한기운으로서로의가슴을타고흘렀다. 자연의강이흐르
듯.
이후노래와시낭송회가진행되자참가자들의얼굴에미소가떠올랐다. 하지만때때로

성직자들은죽어가는생명을지켜주지못한것에대한눈물을감추지못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손을잡았다. 종교환경회의(공동대표불교수경ㆍ개신교양재성ㆍ원불교이선종ㆍ
가톨릭황상근)는결의문을낭독했다. 
“정부는 4대종단의 4대강사업반대입장표명에도불구하고이해부족이라폄하하며

홍보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성과 여론수렴을 무시하며 민주주의의 기본과
근간을허물고있습니다. 4대강개발을멈출때까지종교와신앙차원의결의를이어가겠
습니다.”
결의문은기도문에가까웠다. 이어수경스님은종교인들을대표해“자유와생명, 평화

를위한야권후보단일화”를호소했다. 행사장에는“4대강을막겠다”는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유시민경기도지사후보, 김진표민주당최고의원등정치인들도눈에띄었다.  
행사가채끝나기도전에성직자와신도들의옷은모두젖었다. 날은더욱춥게느껴졌지

만이들은신륵사에서4㎞떨어진이포대교하류준설현장을향했다. 
수경스님을선두로 300여참가자들은‘강은흘러야한다’고쓰인노란색조끼를입고

건설현장을돌았다. 흙을퍼내고나르는포크레인과트럭소리가강의침묵을집어삼키고
있었다. 강을떠난새대신순례자들의안항(雁行)이공사현장에펼쳐졌다. 발은무의식적
으로옮겨질뿐눈길은공사현장에서떼어지지않았다. 
“정말참혹하다.”“종교인들이참할일이많아지게생겼다. 만들어놓으면되돌리는힘
을쏟아야한다.”“보(洑)는확실히아니다. 배가다닐수있도록만들고있다.”
순례를마친참가자들의입에서는탄식의말들이오갔다. 그저공사현장을바라보며기

도할수밖에없었다. 
“너의아픔과신음을듣는다. 미안하다강아! 힘내라강아! 고맙다강아! 장하다강아!”
강을향해외쳤지만소리는강언저리에도다다르지않았다. 죽어가고있는강의신음과

기계소리가메아리쳤다. 하지만종교인들은참회와생명의강을반드시지키겠다는굳은
의지를가슴깊이새기고있었다. 이상언기자 un82@buddha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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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강반드시지키겠다는의지가슴에새겨

불교·개신교·가톨릭·원불교 공동기도회

생명의 강을 위한 4대 종단 공동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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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종단성직자기도회가여주신륵사경내남한강변에서5월24일개최됐다. 기도회에참석한신
도들이빗속에서도흔들림없이기도하고있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기도도 하고
건강체크도 해보고
일석삼조의 행복을...

JD152 - 25,000원 JD155 - 25,000원

JD169 - 25,000원 JD170 - 27,000원

JD162
65,000원

JD168
36,300원

JD121-1 (6.4mm)
68,200원

구슬크기 : 16mm, 14mm, 12mm, 10mm, 8mm,
7mm, 6mm, 5mm, 3mm
(다양한크기가준비되있습니다.)

JD118  (10~10.5mm)
92,400원

www.silverdew.com

※제품소개를지면으로다하지못하오니연락주시면책자(카다록)을보내드리겠습니다.

◆각지역 대리판매점, 판매원을 모집합니다. (고수익 보장)
◆사찰내 판매점 환영합니다. (샘플 제공할 수 있음)

은(銀)의 모든것
주얼드림은은(銀) 99%로 만든

염주·단주·금강저·반지·목걸이·핸드폰줄 등 기타 다양한 제품생산 기업입니다.

은(銀)이 사람에게 좋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효능 : 강력한살균력, 전자파차단, 수맥파차단,음이온방출외)

이러한 은을 가지고 만든 염주, 단주는 물론 세계 최고의 세공을 거친 세련된 제품을
스님, 불자님들에게 소개드립니다. 
은(銀) 제품을 가지고 기도 하시면서 건강도 체크 하는 일석 삼조의 행복을 누려 보십시오.

JD166 (반야심경)
69,000원

031)969-9495 / 070-4120-9490 / 011-441-9495
·매장 : 서울시중구회현동 1가 204번지메사(Mesa)빌딩 L층 140호 ☎ 02)2128-7140

·본사공장및영업부 : 경기도고양시대자동 793-2번지

주얼드림


